


최근 핵의학 연구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 치료하는 테라노스틱(theranostics) 개념의 의

약품연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개념은 방사성동위원소 중 하나인 요오드를 이용한 갑상선암

의 진단 치료에서 시작되었으며, 소량의 I-131(요오드-131)로 영상 진단 후 I-131을 치료가 가능한 만큼의

양을 투여 치료하는 개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진단용으로 가장 적합한 플루오린-18(F-18)을 표지

한 표적 펩타이드를 통해 다양한 종양의 위치 및 선량을 측정하고 동일한 표적 펩타이드에 치료용 방사성동

위원소인 Lu-177을 표지하여 표적 치료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사성의약품의영상진단분야는최근 PET기술을이용하여기존의진단기술의한계를극복하는조기진단수요

증가에 따라 악성종양을 찾는 FDG부터 최근 뇌신경계(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 질환을 진단하는 시장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질병을 진단할 수 있으면 치료제의 개발이 보다 정확하고 용이하기 때문에, 치료 분야에서도

신경내분비종양을 시작으로 PSMA기반 전립선암, 유방암, 및 방광암 등 다양한 종양 치료제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추세입니다.

퓨쳐켐은 특정 병소에만 발현되는 단백질을 가장 최적의 유사 화합물로 제조할 수 있는 펩타이드 제조기술과

글로벌 제약사인 독일 바이엘사에 기술 이전했던 방사성동위원소와 펩타이드를 결합시키는 표지 기술을 통해

다양한방사성진단및치료의약품을개발하고있습니다.



퓨쳐켐이 개발 중인 전립선암 진단·치료 방사성의약품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여 전립선암에만 특이적

으로 발현되는 PSMA 단백질을 타겟하여 암세포를 추적 관찰하거나 파괴하는 표적 진단제 및 치료제입니다.

PSMA는 전립선암 환자의 약 80%~90%에서 발현되며 정상 세포에서는 거의 발현되지 않아(골수, 침샘, 눈

물샘에 소량 발현) 질병의 바이오 마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감기가 110분인 F-18 동위원소를 PSMA와

결합하여 환자에게 투여하게 되면 동위원소에서 방출되는 양전자 에너지를 PET/CT가 영상화하여 전립선암

의 분포와 크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루테슘-177 (Lutetium-177) 등의 강력한 치료용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를 결합하게 되면 전립선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표적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진단과 치료 역할은 방사성동위원소가 그 역할을 담당하며, 타겟인 PSMA 단백질과 강한 결합을

펩타이드에 진단과 치료 역할을 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합니다. 이때 펩타이드를 어떻게 디자인 하느냐

에 따라 암세포까지 찾아가는 효과가 결정됩니다. 핵심기술은 동위원소와 펩타이드의 결합력을 높여 병소에

예상된 투여량이 잘 흡착될 수 있도록 하는 동위원소 표지 기술(Labeling technology)과 질병 내 발현되는

펩타이드의 분자구조와 가장 최적화된 화합물의 형태로 제조되어 병소에만 국한하여 흡수되고, 다른 장기에

는 거의 섭취되지 않으며, 빠른 신장 클리어런스를 보이는 펩타이드 분자 디자인 기술입니다.

특히 전립선암은 진단과 치료가 매우 어려운 암으로 현재 미국에서 남성 암 발생 1위의 암입니다. 전립선암 발견

시 이미 3기 이상 진행된 환자가전체 환자의 47%나 되며조직 검사에서도 암 발견율이 절반도 안 된다는 연구결

과도있어암을조기에진단하고치료하는게무엇보다중요한암입니다.



또한 생산 측면에서 방사능 피폭의 위험이 있어 방사선과 관련된 인허가를 요구하고 차폐된 시설(핫셀)에서

자동으로 합성 정제 제제 등(자동합성장치)을 할 수 있는 GMP 수준의 제조 시설도 필요로 하는데 퓨쳐켐은

약 5년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설 투자를 마쳤습니다.

주주여러분!

이번 유상증자에서 당사 임원들은 공시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배정된 주식 수의 30%~100%

참여할 계획이며,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는 신주인수권의 일부 매각 금액과 자기자금을 더해 10월 유상증자 청약

일에 납입할 예정입니다.이번 주주배정 유상증자금액은 전립선암 치료제의 미국 임상 1상과 2a상과 그리고 국내

임상 2상에사용됩니다.

기업의 가치는 미래의 가치가 만든다고 합니다. 퓨쳐켐은 신기술 및 파이프라인을 통해 회사의 미래 가치를 높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사의 주력 파이프라인인 전립선암 진단제 FC303과 치료제 FC705의 임상 결과가 현재

경쟁하고 있는 제품이나 물질 중 가장 뛰어난 효능과 안정성이 입증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흑자 전환과

현재 글로벌 기술수출 에이전트 회사와 협의도 진행 중인만큼 글로벌 기술 수출도 가시화될 것입니다. 나아가

새로운방사성의약품개발을통해글로벌 1위방사성의약품전문기업으로도약하는회사가되겠습니다.






